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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C, “현대 경영권 포기는 없다”
주식 공개매수 신청서 제출 전면전 선포 … 결국은 지분경쟁 비화

금강고려화학(KCC)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57만1500주(8.01%)를 주당 7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발표했다.

KCC는 2월12일 공시를 통해 2월18일부터 4월13일까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57만1500주을 주당 7만원에 공

개매수하기로 했으며, 50만주는 KCC가 매수하고 대주주인 정상영 명예회장이, 나머지 7만1500주를 매수한다.

KCC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처분명령을 내린 총 20.78%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중 일단 뮤추얼펀드 보유지

분 7.87%를 먼저 처분한 뒤 8%를 공개매수를 통해 사들이는 방식을 취할 방침이다.

KCC는 사모펀드 보유지분 12.91%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을 통해 일단 처분한 뒤 다시 확보할 방침인 것

으로 알려졌다.

KCC는 공개매수 목적에 대해 “기존 대주주인 김문희 씨와 경영권 분쟁이 있어 주식의 추가적인 취득을 통

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경영권 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”이라고 밝혔다.

KCC 관계자는 “공개매수 방침 결정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시로 3월 

정기주주총회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, 20.78%를 한꺼번에 매각하면 주가 급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

단 뮤추얼펀드 보유분부터 매각키로 했다”고 설명했다.

한편, KCC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방침을 전격 발표하며 전면전을 선포하자 현대그룹 측

은 “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”며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. 현대는 당혹감 속에 KCC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

세우며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.

현대그룹 관계자는 “KCC의 지분 공개매수 방침은 KCC의 타협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

없으며, 도덕적인 명분을 잃은 KCC가 결국 지분 싸움으로 밀어붙이려는 것”이라고 비판했다.

다만,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 소액주주들이 주가상승 기대감으로 물량을 많이 내놓

지 않을 것으로 보여 KCC의 공개매수가 계획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.

현대는 금융당국에서 KCC에게 지분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주식취득을 막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으며, 특히 

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은 유통물량이 많지 않아 현대가 살 수 있는 규모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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